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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큐멘터리사진작가

제주4.3의흔적을찾아가는중에

토벌대장박진경이라는인물을알게되었고,

그의악랄한행위로군영내에서부하에게죽임을당하는

흔치않은사건이있었다는기록을봤다.

제주시충혼묘지에그의추모비가세워져있다는사실과

그비의존재에대해논란이되어오다시민단체에서

역사의감옥에가두다라는제목의

감옥형태조형물을설치해

그의행적을비판하는활동을벌였다.

그는친일극우파로일본군공병대출신이며,

미군정의앞잡이로11연대제주토벌대장으로부임해와

제주도민30만을다죽여서라도빨갱이들을몰아내야한다! 라고말했다.

그의눈에보이는산간주민모두가토벌대상으로피바람을일으켰다.

학살된아버지의주검앞에서슬피울고있는소년이있었다.

그소년을박진경이직접총을쏴죽이는것을보고

더이상무고한사람들이죽게놔둘수없었다고

법정에서최후진술한두부하가손선호하사와엄상길중위다.

그살인마박진경의추모비가뒷면의엉터리내용으로애국투사가되어

충혼묘지에제주도민의이름으로세워져있다는사실에놀랍고,

윤석열정권들어극우파들의극성으로가두어두었던

철창까지들어내고말았다는것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.

준엄한역사의심판을받아야할자들이한둘이아닌것을어찌할꼬.

이것이웃지도못할우리의현주소다.

학살자의추모비


